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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라)의 도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낙관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자기 능력에 대한 인
식의 현실성 정도가 높은 집단의 시험성적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의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인식의 현실성 정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반
면 낙관성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인식의 현실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 넘는 성적을 보인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인식의 현실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1)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1)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또한 이
러한 긍정적 편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평가보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성,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환상은 인간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러
한 긍정적 환상을 자주 품는 학생들이 시험성적도 좋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의 실험결과
는 (가-1)의 주장과 상반된다. (라)의 실험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 정도가 높은 
집단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자기평가를 내릴 것이다. 반면에 인식
의 현실성 정도가 낮은 집단은 자신의 능력을 주관적 편향을 가지고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수반되지 않는 과도한 낙관적 신념은 오히려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 상태에 정체되도록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때 인식의 현실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환상에 빠져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뛰어난 점만 부각하고 단점
을 가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것 이며, 발전에 대한 노력도 크게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낙관적 신념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
-1)의 주장은 객관적 인식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